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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ggression and 

mobile phone dependency among high school students and to test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to draw out implications in order to encourage proper use of mobile phone. In this paper, we 

proposed a research model between aggression, self-esteem and mobile phone dependency. The present 

study analyzed the fourth, fifth, and sixth wave data from KCYPS 2010,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primary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high school students’ aggression on 

mobile phone dependency was not significant. Second, high school students’ aggression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self-esteem. Third, high school students’ self-esteem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mobile phone dependency. Fourth, high school students’ self-esteem could be a 

significant mediator between aggression and mobile phone dependency. In conclusion, theoretical and 

practical suggestions were discusse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adolescents’ mobile phone 

dependency.

▸Key words: aggression, mobile phone dependency, self-esteem, KCYPS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공격성이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이 두 변수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수로 기능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휴대전화 의존 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기

초자료를 획득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료는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조사 제4차년도, 제5차년도, 제6

차년도 자료이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공격성이 휴대전화 의존에 미

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고등학생의 공격성은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휴대전화 의존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넷째,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공격성과 휴대전화 의존 사이에서 유의한 매개변수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공격성과 자아존중감 문제에 대한 개입을 통

해 휴대전화 의존 문제를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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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청소년에게 있어 휴대전화는 생활의 필수품을 넘어 분신

과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오늘날의 휴대전화는 

대부분 스마트폰이며, 이는 통신기능 외에도 교육프로그램, 

음악 및 동영상, 정보검색,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순기능을 수행한다. 반면에, 휴대전화는 심리적ㆍ

신체적ㆍ경제적 측면에서 여러 역기능을 갖기도 하는데, 심

리적 측면의 역기능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휴대전화 의존이

다. 휴대전화 의존은 휴대전화를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며 휴

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을 때 불안, 초조, 

고립감을 느끼는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1]. 본 연구에서 ‘휴

대전화 의존’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휴대전화 중독, 휴대

전화 과몰입,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과의존’ 등을 포괄하

는 광의의 개념이다. 청소년기는 자아개념이 낮을 뿐만 아니

라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확립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므로 

다른 연령대보다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을 확인하려는 경향

이 강하며, 그만큼 휴대전화 의존에 빠질 위험이 크다[2].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의 원인으로 주목하

는 첫 번째 요인은 공격성이다. 청소년기는 신체적ㆍ심리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때이므로 남녀 공히 외현적 공격성

이나 관계적 공격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시기이다. 공격성

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거나 고통을 주는 모든 유형의 

행동, 사고, 정서라고 정의할 수 있다[3]. 청소년기의 공격성

은 쉽게 감소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오히려 성인기의 약물

남용, 비행, 만성적 폭력행동 등 각종 문제행동으로 이어지기

도 한다[4]. 또한 청소년의 공격성과 휴대전화 의존 사이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존재할 개연성이 높다. 즉, 공격적 기질 또

는 공격적 성향이 강한 청소년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유형의 스트레스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위험이 크며, 휴대

전화는 그러한 스트레스를 분출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기 때

문에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이 휴대전화에 중독되거나 의존

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격적 성향이 강한 청소년이라고 할지라도 누구

나 다 휴대전화 의존에 노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본 연구

에서 공격성과 휴대전화 의존 간의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주

목하는 두 번째 요인은 자아존중감이다. 자아존중감은 청소

년이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결과를 말하는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정도

와 스스로를 존경하는 정도를 가리킨다[5]. 자아존중감은 청

소년의 심리ㆍ정서와 행동을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심리기제

이기 때문에 공격성과 휴대전화 의존 사이에서도 유의한 매

개변수의 역할을 할 개연성이 있다. 만약 공격성이 자아존중

감을 매개로 휴대전화 의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된다면,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개입을 통해 

휴대전화 의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의 고등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공

격성이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청소

년의 공격성 및 휴대전화 의존 문제와 관련하여 자아존중

감의 역할을 규명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공격성

이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는 비교

적 많이 수행되었으며 관련 지식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으

나, 이 두 변수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가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공격성 및 휴대전화 의존 문제와 관련하여 자아

존중감의 역할을 규명함으로써 건전한 휴대전화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적ㆍ실용적 의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II. Theoretical Background

1. Relationship between Agg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선행연구 고찰 결과에 의하면, 공격성과 휴대전화 의존 

간에 양방향의 영향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공격

성이 높을수록 휴대전화 의존이 더 높은 경우가 있고, 반대로 

휴대전화 의존이 심할수록 공격성이 더 높은 경우도 있다. 

먼저, 공격성이 휴대전화 의존이나 스마트폰 중독을 부

추기는 효과를 갖는다는 사실이 여러 선행연구에서 확인

되었다[6, 7, 8, 9]. 예를 들면, 전혜숙ㆍ전종설(2017)의 초

중고 학생 대상의 연구는 공격성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

련성을 보고하였다[9]. 즉, 이 연구에서 공격성은 스마트폰 

중독을 높이는 직접 효과뿐만 아니라 먼저 자기효능감을 

낮추고 이어서 낮아진 자기효능감이 스마트폰 중독을 높

이는 간접 효과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중학생 대상의 김진숙 등(2014)의 연구도 부모의 양

육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한 것인데, 공격성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휴대전화 의존 사

이에서, 그리고 사회적 지지와 휴대전화 의존 사이에서 각각 

유의한 완전매개변수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6]. 즉, 

이 연구에서도 공격성이 높을수록 휴대전화 의존이 더 심하

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중고생 집단을 대

상으로 판별분석을 실시한 김혜수 등(2007)의 연구에서 공격

성 등 5개의 예측변인이 고위험 휴대전화중독 집단과 저위험 

휴대전화중독 집단을 유의하게 판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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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즉, 공격성 수준이 높을수록 휴대전화 중독 경향성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반면, 위의 인과관계와는 반대로, 휴대전화 의존이나 스마

트폰 중독이 공격성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여러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바도 있다[2, 10]. 예컨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한 강경미 등(2014)의 연구에서 

공격성은 휴대전화 의존과 학교생활적응 사이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휴대전화 의존은 공격

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공격성과 휴대전화 의존 간

의 관계를 탐구한 연구결과는 일관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이 두 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려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공격성이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휴대

전화 의존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의 검증은 분석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2. Relationship between Aggression and 

Self-esteem

청소년의 공격성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는 오랫동안 

학자들의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이 두 변수의 선후

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11]. 

선행연구에 의하면, 공격성과 자아존중감 간에는 양방향의 

관계가 존재한다. 즉, 전통적인 사회심리이론은 낮은 자아

존중감이 공격성을 유발한다고 보는 반면, 자기확인이론

(self-verification theory) 등 최근의 이론은 학교에서 괴

롭힘 행동을 하는 공격적인 청소년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는다고 간주한다[12]. 이 두 변수 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 고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격성이 자아존중감의 선행변수임을 밝힌 선행

연구들이 있다. 이 연구들에서 공격성은 개인이 자신의 자

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전술로 파악되

었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측정된 한국복

지패널 자료 중 아동용패널자료를 분석한 문명현ㆍ이윤주

(2016)의 연구는 지속적인 공격성의 증가가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학업성취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임을 확

인하였다[13]. 또한 일본의 여자청소년 대상의 연구에서도 

가해자의 공격성과 우울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공변량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 두 변수는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14]. 따돌림과 같은 

관계적 공격성은 피해 학생의 자아존중감을 훼손시키고 

학업 성취를 방해하는 요인임을 밝힌 연구[15]도 유사한 

맥락의 선행연구에 해당한다. 

둘째,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의 영향요인임을 밝힌 연구는 

다수이나 그 영향의 부호는 일관적이지 않다. 즉,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을 낮추는 효과를 갖는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선행연구[16]와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을 높이는 효과

를 갖는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선행연구[17]가 혼재한다. 

이상의 고찰에서 보듯이, 청소년의 공격성과 자아존중

감 간의 인과관계는 아직까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연구목적상 공

격성과 자아존중감 간의 양방향의 인과관계 중 공격성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적 입장을 견지한다. 

3.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martphone Addiction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휴대전화 의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이지만 그 영

향의 부호는 일관적이지 않다. 

첫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휴대전화 의존이 

더 낮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와 같은 자아존중감과 휴대전

화 의존 간의 인과관계는 초등학생[18], 중학생[19], 중고생

[20], 대학생[21] 등 여러 연령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에서 확인되었다. 예컨대, 중학생 대상의 김지혜(2012)의 연

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휴대전화 의존에 직접적으로 음(-)

의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오락 

등의 목적으로 혼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빈도가 더 높고 

그 때문에 휴대전화 의존이 더 심해지는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2]. 국외에서도 일반 청소년[23]이나 대

학생[24]을 대상으로 수행된 여러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휴

대전화 의존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둘째, 자아존중감이 휴대전화 의존을 높인다는 연구결

과도 존재한다. 중고생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이용 행태와 

원인을 탐구한 김선남ㆍ김현욱(2004)의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강할수록 휴대전화 과다사용이 더 높다는 연

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25]. 이 연구에서 자아개념은 자

기존중, 자기확신, 완성력을 하위개념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자아존중감과 유사한 개념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중고생의 자아존중감이 휴대전화 의존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휴

대전화 의존 간의 관련성을 규명한 선행연구의 연구결과

는 일관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목적상 자아

존중감이 휴대전화 의존을 낮출 것이라는 가설적 주장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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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Research Method

1. Research Subjects and Data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국의 고등학생이며, 분석 자료는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조사 2010(KCYPS 2010)의 중학교 1

학년 패널의 제4차년도(2013년, 고1), 제5차년도(2014년, 고

2), 제6차년도(2015년, 고3) 자료이다. 구체적으로, 1832명의 

데이터를 사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청소년의 공격성 및 휴대

전화 의존 문제와 관련하여 자아존중감의 역할을 규명하였다.

2. Research Model

선행연구 고찰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의 공격성은 휴대전화 

의존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휴대전화 

의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전국의 고등학생 집단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Figure 1]의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성별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으며, 연구모형의 인과관계로부터 추론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공격성(6차), 자아존중감(6차), 휴대전화 

의존(4차 및 5차)이 각각 휴대전화 의존(6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다만, 자아존

중감(4차)과 공격성(5차)은 각각 KCYPS 2010의 제4차 자료와 

제5차 자료의 조사항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두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지 아니 

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선행연구 고찰 결과로부터 도출된 본 연구의 검증 대상 

연구가설은 4개이다. 구체적인 가설 내용은 다음과 같다. 

H-1: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공격성이 높을수록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휴대전화 의존이 더 심할 것이다.

H-2: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공격성이 높을수록 고등학

교 2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이 더 낮을 것이다. 

H-3: 고등학교 2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고등

학교 3학년 시기의 휴대전화 의존이 더 낮을 것이다.

H-4: 고등학교 2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은 고등학교 1

학년 시기의 공격성과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휴

대전화 의존 사이에서 매개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3. Assessment Measures

공격성(4차)은 본 연구의 독립변수이다. 이 변수는 조붕환ㆍ

임경희(2003)가 개발한 척도 문항 가운데 공격성에 관한 6문항

으로 측정되었으며[26], 각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역코딩을 통해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더 높다는 의미를 갖도록 변환하였다. 자료의 점검 단계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표준화 요인부하량 및 SMC 값이 

기준에 미달한 1개 문항을 제외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이 척도(5개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α=0.777이었다. 

자아존중감(5차)은 본 연구의 매개변수이다. 이 변수는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27]가 Rosenberg[28]의 

자존감 척도를 번안하여 개발한 10문항으로 측정되었으

며, 각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

이 반전되어 있는 문항을 역코딩하여 합산점수가 높을수

록 자아존중감이 더 높다는 의미를 갖도록 만들었다. 자료

의 점검 단계에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표준화 요

인부하량이 기준에 미달한 1개 문항을 제외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기에는 이 척도의 측정 문

항의 수가 너무 많다고 판단되었는데, 이 척도가 단일차원

의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임을 감안하여 선행연구의 예에 

따라 하위집단들의 표준화 요인부하량 평균이 유사해지도

록 전체 문항을 3개 집단으로 구분한 후 각 집단의 평균을 

지표로 사용하는 ‘항목 묶기(item parceling)’를 실시하였

다[29].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0.874이었다. 

휴대전화 의존(6차)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이다. 이 변수

는 이시형 등의 연구에서 개발된 7문항의 척도로 측정되었

는데, 각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이다[1]. 본 연구에서는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휴대전화 의존이 더 심각하다는 의

미를 갖도록 역코딩하였다. 이 변수 역시 측정문항의 수가 

너무 많다고 판단되었기에 항목 묶기를 통해 전체 문항을 

3개 하위집단으로 구분한 후 각 집단의 평균을 지표로 사

용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0.871이었다. 

4. Data Analysis

본 연구에서의 통계분석을 위해 SPSS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점검 단계에서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정규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검증 단계에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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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도추정 방식으로 모형의 적합도, 측정문항들의 집중타

당도, 잠재변수 간의 판별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연구모

형의 검증단계에서 구조모형 적합성과 연구가설의 유의성

을 확인하였고, 이어서 부트스트래핑 방식으로 매개변수의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IV. Results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n=1,832)의 성별은 남자 50.2%, 

여자 49.8%로서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하였다. 가족구성

을 보면, 부모와 같이 생활하는 자녀는 전체의 83.0%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거주지역은 동 거주자가 전체의 

85.3%로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학교유형에서는 일반고 

재학생(63.7%)이 가장 많았다. 또한 조사대상자 전원이 휴

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었다.

2. Results of Correlational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보면, 공격성은 자아존중감과 유의

한 음(-)의 상관관계(r=-0.251, p<0.01)를 갖는 반면, 휴대전

화 의존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0.234, p<0.01)를 

갖고 있다. 이것은 공격성이 자아존중감을 떨어뜨리거나 휴

대전화 의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자아

존중감과 휴대전화 의존 간에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데(r=-0.181, p<0.01),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

록 휴대전화 의존이 더 낮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보면, 공격성은 평균 2.01점(표준

편차 0.55)으로서 이는 역코딩 전의 2.99점, 즉 ‘3점: 그렇

지 않은 편이다’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자아존중감의 평균

은 3.00점(0.49)이며, 이는 역코딩 전의 2.00점(‘그런 편이

다’)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휴대전화 의존은 평균 2.32점

(표준편차 0.64)이며, 이는 역코딩 전의 2.68점으로서 ‘3

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에 가까운 수준이다. 끝으로, 자료

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분석한 

결과, 왜도의 절대값이 3보다 크거나 첨도의 절대값이 10

보다 큰 문항이 없었기 때문에 변수들이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30].

3. Verification of Research Model

1) Measurement Model

본 연구의 주요 개념들이 적절하게 측정되고 있는지 확

인하기 위해 최대우도추정 방식으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측정모형의 검증을 위해 첫째, 각 측정변수들

이 오직 하나의 잠재변수에만 적재되고, 둘째, 측정오차들

이 서로 독립적이 되며, 셋째, 잠재변수들 사이에 공분산

이 추정되도록 모형을 설계하였다. 측정모형의 검증 결과, 

χ2 검증이 기각되었으나(χ2=305.616, df=41, p=0.000) 다

른 적합도 지수들이 통계학적 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SRMR=0.040, TLI=0.957, GFI=0.969, CFI=0.968, 

RMSEA=0.059) 본 측정모형이 양호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어서 측정모형의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화 요인부

하량과 평균분산추출(AVE)을 사용하여 변수의 집중타당도

를 검증하였다. 첫째, 집중타당도가 인정되려면 특정 잠재변

수를 측정하는 모든 문항들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고 그 값이 0.5보다 더 커야 하는데,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은 이 조건을 충족하였다. 둘째, 특정 잠재변수의 

AVE가 0.5보다 클 경우에 집중타당도가 인정되는데, 본 연

구에서는 공격성의 AVE가 0.5보다 작았으나 용인할만한 수

준으로 보았으며, 다른 변수들은 이 조건을 충족하였다. 

다음으로, 변수 간의 판별타당도를 검증하였는데, 특정 

두 잠재변수 각각의 AVE가 그 두 잠재변수 간의 상관관계

계수의 제곱보다 클 경우에 판별타당도가 인정된다. 본 연

구에서는 공격성(4차)과 자아존중감(5차) 사이에, 공격성(4

차)과 휴대전화 의존(6차) 사이에, 그리고 자아존중감(5차)

과 휴대전화 의존(6차) 사이에 각각 판별타당도 인정 조건

이 충족되었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 잠재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선택

된 측정변수들이 양호한 수렴적 타당성을 갖고 있으며, 잠

재변수들 사이에도 충분한 변별성이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따라서 측정모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2) Research Model

위에서 측정모형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변수 

간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

였다. 성별, 공격성(6차), 자아존중감(6차), 휴대전화 의존(4

차 및 5차)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χ2=2,976.810, 

df=99, p=0.000, SRMR=0.176, TLI=0.701, GFI=0.826, 

CFI=0.754, RMSEA=0.126). 따라서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수정지

수(MI)에 근거하여 6차년도 공격성(통제변수)과 6차년도 자

아존중감(통제변수) 사이에, 4차년도 휴대전화 의존(통제변

수)과 5차년도 휴대전화 의존(통제변수) 사이에, 4차년도 공

격성의 잔차와 6차년도 공격성(통제변수) 사이에, 그리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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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s b β SE CR p

Direct effects

Aggression(w4)→Mobile phone dependency(w6) -0.020 -0.016 0.035 -0.572 0.567

Aggression(w4)→Self-esteem(w5) -0.122 -0.136 0.021 -5.898 ***

Self-esteem(w5)→Mobile phone dependency(w6) 0.109 0.076 0.042 2.590 0.010

Control variables

Gender→Aggression(w4) 0.006 0.006 0.022 0.261 0.794

Gender→Self-esteem(w5) 0.022 0.026 0.016 1.326 0.185

Gender→Mobile phone dependency(w6) -0.071 -0.061 0.023 -3.061 0.002

Aggression(w6)→Mobile phone dependency(w6) 0.180 0.169 0.026 6.827 ***

Self-esteem(w6)→Mobile phone dependency(w6) -0.180 -0.150 0.033 -5.384 ***

Mobile phone dependency(w4)→Mobile phone dependency(w6) 0.196 0.228 0.021 9.240 ***

Mobile phone dependency(w5)→Mobile phone dependency(w6) 0.411 0.461 0.023 18.160 ***

SMC     Aggression(w4) : 0.000,  Self-esteem(w5) : 0.019, Mobile phone dependency(w6) : 0.436

χ2 (df/p) : 909.511 (95/0.000), SRMR : 0.112, TLI : 0.912, GFI : 0.938, CFI : 0.930, RMSEA (LO 90~HI 90) : 0.068 (0.064~0.073)

*** p<0.001 

Table 1. Results of the verification of the research model

차년도 자아존중감의 잔차와 6차년도 자아존중감(통제변수) 

사이에 각각 공분산을 허용하였다. 그 결과, SRMR을 제외한 

다른 적합도 지수들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므로 이 모형

을 최종 연구모형으로 확정하였다(<표 1>).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격성이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며(β

=-0.016, p>0.05), 가설 H-1은 기각되었다. 둘째, 공격성

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β

=-0.136, p<0.001), 가설 H-2는 지지되었다. 셋째, 자아

존중감은 휴대전화 의존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β=0.076, p<0.05), 이 인과관계의 부호는 연구가설 

H-3에 내포된 인과관계의 부호와 반대의 것이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할지라

도 가설 H-3은 기각되었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갖는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방식으로 효과분해를 실시하였다. 즉, 공

격성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간

접효과가 0일 것이라는 영가설을 설정하고 통계적 유의성

을 검증한 결과, 95%의 신뢰수준에서 간접효과의 신뢰구

간(-0.019~-0.003)에 0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해당 영가

설이 기각되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인정되

었으며, 가설 H-4는 지지되었다. 최종 연구모형의 검증결

과는 [Figure 2]와 같다.

Fig. 2. Results of model verification 

V. Discussion and Conclusions

1. Discussion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공격성, 자아존중감, 휴대전화 의존 

간의 복합적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공격성이 고

등학교 3학년 시기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

하지 않았다(H-1). 공격성과 휴대전화 의존 간의 직접효과

가 유의하지 않다는 본 연구의 검증결과는 공격성이 직접 

휴대전화 의존을 높인다는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와 상반되

는 것이다[6, 7, 31]. 또한 이 검증결과는 공격성과 휴대전

화 의존 사이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모두 존재하는 인

과관계, 즉 부분매개효과의 관계가 존재함을 밝힌 다수의 

선행연구[8, 9]와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 공격성과 휴대전

화 의존 간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의 결과가 일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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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데, 본 연구는 공격성이 휴대전화 의존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이 두 변

수 간의 관계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의의를 지닌

다. 뿐만 아니라, 이 검증결과는 도피이론의 관점에서 공

격성과 휴대전화 중독의 관련성을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도피이론의 일반적인 가정과는 

달리, 공격적 성향이 강한 고등학생이 공격성 때문에 야기

되는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휴대

전화에 중독적으로 몰입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공격성이 고

등학교 2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H-2). 즉, 공격성이 자아존중감

을 낮추는 효과가 관찰되었다. 이 검증결과는 공격성이 자

아존중감을 낮춘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선행연구[13, 14, 

15]와 사실상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공격성과 자아존중감

의 관계 역시 인과관계 방향의 선후(先後)와 관련하여 일

관된 연구결과를 찾기 어려운 실정인데, 본 연구를 통해 

공격성이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원인임을 실증적으로 규명

한 것은 본 연구의 기여에 해당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고등학교 2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

은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휴대전화 의존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H-3). 이 검증결과는 자

아존중감이 휴대전화 의존을 낮춘다는 다수의 선행연구

[18-21]와 상반되는 것이며, 오히려 자아존중감이 휴대전

화 의존을 높인다는 일부 선행연구[25]를 지지하는 것이

다. 아마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의 자존심을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때 다양한 유형의 일탈행동을 통

해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며, 휴대전화 의존

은 그러한 일탈의 한 유형일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주목할 점은 본 연구에서 확인된 자아존중감과 휴대전

화 의존 간의 관계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의 부호와는 반

대방향이며, 동시에 그 영향이 비교적 미약한 수준이라는 

사실이다. 즉, 다수의 선행연구와 달리 자아존중감이 휴대

전화 의존을 높이는 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영향(β

=0.076, p<0.05)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첫째, 자아존중감

이 휴대전화 의존을 낮춘다는 다수의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이 휴대전화 의존을 높인다는 사실을 

밝혔다. 본 연구는 표본의 대표성을 갖춘 전국 수준의 연

구를 통해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휴대전화 의존을 높

인다는 실증적 근거를 획득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공격성과 자아존중감 간의 미약한 

관련성을 확인하였는데,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다른 선행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예컨대,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관련 변수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이순희ㆍ허만세

(2014)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청소년비행 간의 표준화

된 상관관계 계수의 평균이 r=-0.16으로 비교적 낮은 값

이었는데[32],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의존은 청소년비행의 

하위범주에 해당하므로 이 연구결과는 자아존중감과 휴대

전화 의존 간의 미약한 관련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요컨

대,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과 휴대전화 의존 간의 인과관계

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반대 방향이며, 동시

에 그 영향의 크기가 비교적 약하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는 의미를 지닌다. 

끝으로, 고등학교 2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은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공격성과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휴대전화 

의존 사이에서 유의한 매개변수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H-4). 다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자아존중

감이 휴대전화 의존에 비교적 약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공격성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휴대전화 의

존에 미치는 영향도 그 크기가 매우 약한 수준이며, 영향

의 방향도 정적이다. 아직까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공격

성, 자아존중감, 휴대전화 의존 간의 연쇄적ㆍ복합적 관계

를 검증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으므로 이 검증결과를 선

행연구와 직접 비교하여 논의하기는 어렵다. 자아존중감이 

공격성과 휴대전화 의존 사이에서 유의한 매개변수로 작

용하고 있다는 점은 본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한 

새로운 사실에 해당한다. 

2. Implications of Research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고

등학생의 공격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짐을 확인

함으로써 이론적인 면에서 이 두 변수 간의 관계에 관한 

지식체계를 보강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선행연구와 달리,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휴대전화 의존을 높이는 효과를 

확인한 점 역시 이론적인 면에서 이 두 변수 간의 영향 관

계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고등학생의 공격성, 자아존중감, 휴대전화 의

존 사이에 완전매개효과의 관계가 존재하며, 공격성이 자

아존중감을 매개로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

이 매우 약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도 본 연구의 이론적 기

여에 해당한다. 

아울러, 본 연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실천적 함의를 얻었

다. 휴대전화 의존은 청소년의 복리상태를 저하시키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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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결과로서 사전예방 및 사후치료의 대상이 되는 일탈 

현상이다. 휴대전화 의존 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다양한 방

안이 논의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의 가설검증 결과와 

관련된 실천적 함의는 두 가지이다. 첫째, 공격성은 휴대

전화 의존에 이르는 원인변수이므로, 이 문제에 대한 직접

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의 공격성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개입 방안으로는 통합적 성격의 

공격성 및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분노조절 프로그램, 

용서교육, 인간관계 프로그램 등이 있다[33]. 둘째, 자아존

중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은 자아존중감의 증진을 

위한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만,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개입이 휴대전화 의존 상태의 악화

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거나 친구들과의 비교에서 우위

를 차지하려는 욕구가 강한 청소년들의 경우에 자아존중

감이 휴대전화 의존을 부추기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25]를 감안할 때 사회적 욕구가 강한 고

등학생들을 선별한 후 자아존중감 증진 및 휴대전화의 건

전 이용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시할 필요성

이 제기된다. 

3. Limitations and Suggestions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니며, 그에 따른 후속연구

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모형의 포괄성 문제

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공격성, 자아존중감, 휴대전화 

의존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였는데, 휴대전화 의존은 공격

성과 자아존중감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다른 

유의한 변수들을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통합적 관점의 연

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척도의 타당성 문제이다. 먼저, 본 연구는 단일 차

원으로 측정된 자아존중감을 분석하였지만, 최근 들어 자

아존중감을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로 구

성된 2차원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16] 향후 연구에서는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공격

성은 단일 차원의 개념으로서 주로 외현적 공격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격성의 하위요인에 따라 휴

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

하므로 후속연구에서는 공격성을 하위요인(예: 외현적 공

격성,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여 그 영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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